
서울대교구청의

‘성가정상’

보물
우리곁의

서울대교구청에도 여러 성당과 마찬가지로 성화와 성상

들이 있습니다. 우리는 교회의 성물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

를 동경하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. 최봉자(레지나, 1942~) 수녀

가 만든 ‘성가정상’(1995년, 100x58x135cm)도 교구청 정원에 서 

있습니다. 그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의 수도자이면서 

조각가로서 우리나라의 많은 성당과 수도원에 성상을 제작

하였습니다. 작가가 만든 예수님상이나 성모상은 사람들에

게 차거나 낯설지 않고 포근함과 친숙한 느낌을 줍니다. 

단아한 ‘성가정상’은 서울대교구청 구관의 작은 정원 앞

에 있습니다. 그곳에는 많은 가지를 가진 아름다운 소나무

가 한 그루 있고 이를 배경으로 성상이 서 있습니다. 잎이 

지지 않는 소나무는 성가정이 지닌 영원한 생명을 상징적

으로 보여 줍니다.

이 작품에서 우리는 성가족의 구성원인 아기 예수와 성

모 마리아 그리고 성 요셉을 만납니다. 언제나 하느님의 말

씀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올곧게 살았던 성가족은 평화로

우면서도 온화한 모습입니다. 하나의 화강암 덩어리에 세 

명이 새겨진 것은 성가족이 하느님 안에서 일치되었음을 

드러냅니다. 

‘성가정상’에서 중심 인물은 아기 예수입니다. 그는 양팔

을 활짝 벌리고 앞에 있는 사람과 세상의 모든 이에게 축복

을 주고 있습니다. 또한 이 자세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

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

것을 미리 알려 줍니다.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

사랑하셨고 그 큰 사랑을 통해 모든 사람이 영생과 구원으

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

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은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 숙인 채 

손을 잡고 있으며 그 위에 아기 예수가 서 있습니다. 이런 

모습은 두 사람이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대한 순명과 겸손

의 표시입니다.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참

되게 살았던 이들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. 

아직 12월이 남아있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올해의 마

지막 주일입니다.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 가정과 가족에

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려야 할 때입니다. 

‘성가정상’을 바라보면서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

합니다. 가정은 모든 사람의 고향으로 가정에서 태어나 자

라고 살다가 숨을 거둡니다. 그리고 천상의 고향인 하느님 

나라에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. 

서울대교구청의 ‘성가정상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교 신

자 가정의 모범인 나자렛 성가족을 떠올리게 합니다. 하느

님께 대한 신앙을 첫 자리에 두고 가족 간에 사랑과 일치를 

이루었던 성가정은 오늘날 가치관의 혼란과 급변하는 세상 

속에서도 여전히 모든 가정의 귀감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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